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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 연구는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벤야민의 도시읽기와 기록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아카이브의 사례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아카이브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시를 담는 미래의 아카이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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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ity is not simple space run daily life but shows the space of cultural memory and trace. 

This study examined Walter Benjamin Passge Project, and how to read and record the city of 
Benjamin discussed. In addition, research and how to apply to the archives of the city is made based 
on case studies and analysis of the Urban Archiv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archive that 
holds the future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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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의 모습은 변한다. 아! 그 모습은 인간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한다.”

- 자크 로보(Jacques Roubaud)1)

현재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와 흔적들이 모여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현대에 있어서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의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는 도시

의 공간은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

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도시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도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고스

란히 드러내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은밀하게 감추고 있다. 즉 도

시는 문화적 기억과 흔적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2) 이런 도시 공간의 기억과 흔적들을 살

펴보고 연구함으로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으며, 그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도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과거와 현재의 기록된 

도시의 자료들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담겨져있는 내용을 문화적ㆍ역사적, 시ㆍ공간

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도시에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사상가였던 발터 벤야민은 모스크바, 베를린, 파리 등의 유럽 대도시

뿐만 아니라 리가, 마르세이유, 나폴리, 피렌체, 벨린초나 등의 도시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의 

도시 연구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파사주 프로젝트󰡕3)이다. 그의 연구는 19세기 파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인용문과 경구의 몽타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비극적인 자살로 인해 이러한 연

구들이 미완성에 그치고 만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는 숱한 사연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텍스트였다. 19세기 파리 파사주를 연구주제로 삼아 진행된 이 작업은 비록 불완전한 형태지만 그

가 생각했던 도시에 대한 궤적과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벤야민의 도시읽기와 기록방법에 

대한 고찰과 도시아카이브의 사례조사와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나타난 기록 내용을 바탕

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아카이브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시를 담는 미래의 아카

1) Jacques Roubaud, 어떤 도시의 모습은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한다(파리 : 갈리마르 출판사, 1999).

2) 심혜련, “문화적 기억과 도시공간, 그리고 미적체험: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3권, 

제1호(2008), p.65.

3) 파사주 프로젝트는 파사젠베르크(Passagen-Werk)라고도 하며, 국내의 번역서에는 아케이드프로젝트(Arcade 

Project)라고도 한다. 이 글에서는 파사주 프로젝트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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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 공간의 이해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흔적(Spur)을 남긴다. 인간은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간에 아무

런 흔적도 없이 자신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에서 사라질 수 없다. 하다못해 자신의 독특한 냄새라도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또 추억과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그 흔

적을 발굴해낸다.4) 도시 공간만큼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다. 도시 공간에 남겨진 

대부분의 개인적 흔적들은 비의도적이며, 물질적이며 그리고 부재함의 현존 그 자체다. 그러나 도

시는 이러한 사소한 개인적 흔적뿐만 아니라, 역사적 흔적도 간직하고 있는 흔적의 보고다. 

따라서 도시공간은 개인의 흔적과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의 흔적과 집단적 기억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시 공간 곳곳에서는 집단의 흔적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다. 또 

집단적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많은 기념물들이 있다. 그 기념물들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5)

또한 도시는 하나의 장소이며, 특히 의미의 중심이다.6) 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우연적 사건과 필

연적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간, 물질, 기억의 흔적들이 적층된 퇴적체이다. 그 흔적들은 

도시의 형성물-장소, 길, 건축물, 공간, 표면 등-에 파편화되어 숨겨져 있으며, 도시의 문제-기억의 

단절, 흐름의 단절, 맥락과의 단절-를 진단하고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떤 부분에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이미지로서 기억하게 

된다.7) 이러한 이미지로서의 기억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 다시 돌아보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로서의 역할로 기록을 보존하게 되었다.

2. 아카이브의 개념과 도시아카이브의 필요성

아카이브(archives)란 후세의 이용 가치를 위해 보존하는 기록물의 총체 혹은 그러한 기록물을 

4) 심혜련, “도시 공간과 흔적 그리고 산책자,” 시대와 철학, 제19권, 제3호(2008), p.105.

5) 박규현, 다공성과 도시읽기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2012), p.7.

6)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심승희 역(서울 : 도서출판 대윤, 2005), p.278.

7) 임우재, 기억의 장소로서 도시 건축(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13),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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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기구를 말한다. 아카이브의 개념은 연구자들에게 조차도 일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상 현대사회는 기록물의 의해 구축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은 인

간의 사회적 활동을 지탱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8)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기록물에는 문화적, 역사적,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적이거

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로 선택된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다. 보존자료의 선별과 평가 그리고 보존

하는 것을 책임지고, 보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행위나 작업의 일정을 의미하기도 하

며, 기록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나 부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아카이브는 기록자체, 행

위나 기관 혹은 건물과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항상 실용적인 이유로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록을 보존하는 일은 단연코 실용적 

이유에서 비롯된다. 기록의 보존은 구체적인 시점이나 특정 용도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지만 기

록 생산자나 관리자가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행된다. 오늘날 기록

된 정보는 언젠가 다시 필요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서도 그러한 이용의 유효성이나 효력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법적·경제적·도구적 목적에서 생산된 기록은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정보로서 

계속해서 이용될 것이므로 당연히 세밀하게 보존된다.

한편으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는 사적·사회적·상징적 이유 등 비실용적 측면도 있다. 기록이 개

별적 또는 집단적 기억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점이 기록을 보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즐거운 기억은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며, 비록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교훈이 될 경험들은 매번 일깨워 다짐하려 하는데 그런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거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인간이 기록을 보존하는 일은 일반화

되어 있다.9)

이 연구에서는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상기의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와 특징들로부터 범위

를 좁혀 ‘해당 도시에 관련된 가치를 갖는 기록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수집․분류․정리․활용된 

기록물들의 총체 혹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기구’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아카이브의 생산과 운

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립아카이브(municipal archives)로 부르기도 하며, 이 아카이브 역시 

도시아카이브에 포함된다. 이 글에서 말하는 도시아카이브의 생산과 운영의 주체는 도시 안에 삶을 

영위하는 도시 구성원 전부를 말한다.

최근 도시의 발생에 있어서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도시가 유사한 환경의 모습을 

띄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상실과 획일성의 만연으로 도시의 고

유한 특성과 매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 내 시민들의 눈이 높아지면

서 도시환경에 대한 쾌적성과 심미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다양하고 독특한 도시 고유의 개성을 살

8) 유광흠 등,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경기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9), p.10.

9) James M. O’Toole, 기록의 이해, 이승억 역(서울 : ㈜ 진리탐구, 200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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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위한 노력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대로 

발현하기 위한 도시아카이브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

아카이브 구축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도시 모습을 수집하여 

기록함으로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기위한 대안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변모하는 도시의 기록들은 삶의 원칙들과 실제양상에 대한 이해와 해답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시역사의 복원과 보존, 경제적 수익 창출, 도시재생의 도구, 미래도시계획의 청사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3.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
가.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유대계 독일인으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문학평

론가이며 철학자로서 불안한 파시즘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독일 나치즘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고만 비운의 사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

람이기도 했다. 독일에서 나치즘에 의해 프랑스로 망명한 그는 파리에 머물면서 파리라는 도시를 

상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가 파리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파사주(Passage)10)였다. 그는 세상

을 알레고리11)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즉, 경제적 구조,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문화로 나타났는지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가 아케이드에 주목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독창적인 방식으

로 다른 이의 텍스트를 읽었다. 그에게 텍스트는 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기호

체계 자체를 그는 텍스트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에게 도시, 근대의 파리라는 메트로폴리스는 

숱한 사연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대한 텍스트였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일기는 고고학적

인 것이고 모든 쓰기는 건축학적인 것이다. 도시는 그에게 복원을 기다리고 있는 폐허의 유물이었

던 셈이다.12)벤야민의 도시에 대한 사유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도달하게 되는데 다음의 󰡔파사주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10) 파사주(Passage)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놓인 통행로를 보통 철골과 유리로 만든 천정으로 서로 연결하여 사치품과 

신상품의 진열 및 거래를 목적으로 활용한 대도시 상점 거리를 가리킨다. 이 실체는 19세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도시의 제반적인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일상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사주는 천정이 덮인 아치형의 건축술을 가리킨다.(고지현, 꿈과 깨어나기(서울 : 유로서적, 

2007), p.47.

11) 알레고리(Allegory)는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표현 양식으로, 주로 문학에서 사용된다. 때론 우의(寓意), 풍유

(諷喩)로 불리기도 한다(출처: 위키백과/인용, 2013. 5. 10). <http://ko.wikipedia.org> 

12) 이택광, “모던 보이 벤야민, 파리를 거닐다 :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읽기’의 정치학,” 비평과 이론, 제13권, 제2호

(2008),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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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사주 프로젝트󰡕의 묶음 체계16)

묶음 제목
A 파사주 a 사회운동
B 모드 b 도미에
C 고대의 파리, 지하묘지, 파리의 지하 c ......
D 권태, 영원한 회귀 d 문학사, 위고
E 오스망화, 바리케이트 전투 e ......
F 철골 구성물 f ......
G 전시, 광고 그랑빌 g 증시, 경제사
H 수집가 h ......
I 인테리어, 흔적 I 재생산 기술, 석판화
J 보들레르 k 꼬뮨
K 꿈의 도시와 꿈의 집, 미래의 꿈, 인간학적 허무주의 l 센강과 고대 파리
L 꿈의 집, 박물관 m 게으름
M 산책가 n ......
N 인식론, 진보이론 o ......
O 매춘과 도박 p 인간학적 유물론, 당파의 역사
P 파리의 거리 q ......
Q 파노라마 r 에꼴 폴리떼끄

나. 파사주 프로젝트

발터 벤야민이 13년에 걸쳐 작업한 원고 형태의 자료를 책으로 묶은 󰡔파사주 프로젝트󰡕는 기존

의 서술형식과는 달리 방대한 인용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최대

한 많이 모아 집적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한 시대의 모습을 자료 자체가 그려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자료를 많이 모으면 그 자료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일성이나 유사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작업의 전제조건이다.13)

벤야민은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에서 공히 프로젝트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 심화시켰으며, 

결국 에펠탑 꼭대기에서 지하묘지와 지하철의 하계까지 파리 전체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 세기가 

넘는 기간에 있었던 이 도시의 상세한 역사를 포함시켰다.14)

1926년부터 1929년까지 벤야민은 파리연구를 주제(권태, 먼지, 유행, 지옥으로부터의 19세기), 

역사적 인물(그랑빌, 푸리에, 보들레르 등), 사회적 유형(창녀, 수집가, 도박사, 산보자), 문화적 대

상물(파사주) 등을 다루는 방대한 메모와 인용문을 산출해냈다. 메모와 인용문의 분량이 늘어나자 

2단계부터는 메모를 분류할 체계를 고안할 필요성을 느꼈고, 중요 모티프를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

하여 순번으로 정리를 하기에 이르렀다.15)

13) 김우룡, 발터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와 아카이브사진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2007). p.73.

14) Susan Buck-Morss,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역(파주 : 문학동네, 2004), p.17.

15) 홍준기 등, 발터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서울 : 라움, 2010), p.22.

16) 상게서,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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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거울
S 회화, 유겐트 양식, 새로움
T 조명기구
U 생시몽, 철도
V 음모
W 노동조합, 푸리에
X 마르크스
Y 사진
Z 인형, 자동기계

󰡔파사주 프로젝트󰡕는 다양한 완성 단계의 시리즈로 구성된 미완성 텍스트이다. 이것은 단일한 

저작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고, 새롭게 설정된 목표에 따라 다시 시작되

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되고 포기되었던 상호 관련된 시도의 덩어리이다.17) 벤야민에 관련한 

미국의 권위 있는 교수인 수잔 벅 모스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사젠베르크》에서 벤야민은 우리에게 노트 상자를 남겼다. 그는 우리에게 ‘핵심적인 모든 것’을 

남겼다. 그의 저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비탄은 적절치 않다. 그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노트들은 부적절

하게 완성된 텍스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카드 파일은 더욱 두꺼워졌을 것이다. 《파사젠베르

크》는 현대성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어휘집이며, 도시 경험의 구체적 이미지 모음이다.18)

벤야민은 항상 대도시의 모든 현상들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읽으려고’ 노력하였다. 왜 벤야민은 

대도시라는 공간에 몰두하였는가? 대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은 그 자체가 벤야민에게 하나의 커다란 

“도서관”이었으며, 더 나아가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커다란 “거울 도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

문이다. 벤야민이 1933년 망명이래 죽을 때까지 머물렀으며 또 그가 ‘19세기 수도’라고 일컬었던 

파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왔다. 대표적인 대도시 파리에

서 벤야민은 전통의 몰락과 새로운 것의 탄생을 지켜보았다.19)

하지만 󰡔파사주 프로젝트󰡕를 단순히 파리에 대한 관상학적 연구로 기획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파사주 프로젝트󰡕는 19세기라는 역사적 시간 속의 모더니티 형성을 연구하려는 기획이다. 모더니

티의 기원 분석을 역사철학이 아니라 도시연구를 통해 수행하는 벤야민의 기획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적이다. 벤야민의 기획은 모더니티를 공간이라는 범주 속에 위치시킨다. 도시연구를 통해 모더

니티의 지점들이 공간상의 좌표를 획득하면서 모더니티 연구는 미학담론의 범주를 벗어난다. 또한 

모더니티의 기원을 19세기라는 시간의 축 위에 놓인 파리의 파사주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벤야민은 

17) Graeme Gilloch,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노명우 역(파주 : 효형출판, 2005), p.205.

18) 상게서, p.206.

19) 심혜련, “새로운 놀이공간으로서의 대도시와 새로운 예술 체험 : 발터 벤야민 이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

14권, 제1호(2003),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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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모더니티의 범주를 시간화한다. 모더니티의 범주를 시간화 함으로써 벤야민은 모더니티를 

형이상화 하지 않고 쇠락의 범주로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한다.20)

다음 절을 통해 벤야민이 어떻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해석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 벤야민의 도시 해석

시간이 흘러 축적된 도시의 흔적들은 도시의 풍경이 된다. 벤야민은 도시를 “온통 삶으로 이루어

진 풍경”으로 제시하려 한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도시의 풍경을 독해하면 도시에 숨어 있는 보

이지 않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며, 벤야민의 사유와 이론들이 도시를 읽는 열쇠가 된다. 많은 사람

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도시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억의 저장

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벤야민이 말했듯이, 도시는 일종의 도서관처럼 많은 자료를 간직하고 있으

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21)  벤야민은 “과거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과거는 현재 속에서 계속된다.”22) 라는 말처럼 과거가 가진 잠재성을 지각하고, 도시에 담긴 모습

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며 관찰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하여 벤야민은 도시저작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가지

고 있었다. 그램 질로크(1996)는 저서의 목표에 대해서 벤야민 식의 독해와 서술, 몰락과 구원, 신

화와 대도시의 지형도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관상학, 현상학, 신화학, 역사, 정치

학, 텍스트 등의 주제어를 통해 도시 풍경을 고찰하였다. 이 주제어들은 벤야민의 도시 풍경의 항해

와 지도그리기를 도와줄 일련의 방향과 좌표를 형성한다.

벤야민은 도시 풍경을 통해 도시의 관상을 제시하려 한다. 도시의 관상은 대도시 환경에 대한 

독해이자 암호 해독이며, 이 관상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구조 속에 위치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벤야민에게 건물, 공간, 기념물과 대상들이 도시 환경을 구성한다. 도시 환경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 양식에 대한 반응이자 구조이다. 즉 도시의 수많은 모습으로부터 도시의 ‘특성’

을 독해할 수 있다.23) 또한 그는 사회적 행위의 환경과 지표로서, 도시의 물리적 구조 그리고 거기

서 발견되는 구체적 대상들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도시인들의 사소한 경험을 식별하고 탐구하려했

다. 벤야민은 미세하고 주변적인 도시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벤야민의 도시 풍경은 나폴리

의 볼썽사나운 거지, 모스크바에서 전차 타기, 베를린의 작은 만남의 집,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연인

이 함께 목숨을 끊은 곳, 폐허 직전의 황폐화된 파리의 쇼핑 파사주와 그 파사주를 전성기때처럼 

20) 홍준기 등, 전게서, pp.27-28.

21) 심혜련, “도시공간 읽기의 방법론으로서의 흔적 읽기,” 시대와 철학, 제23권, 제2호(2012), pp.69-70.

22) Graeme Gilloch, 전게서, p.145.

23) 상게서,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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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방문하는 평범하지 않은 고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그려내려 한다.24) 

이와 관련하여 박규현(2012)은 벤야민의 도시읽기의 방법을 이미지·흔적·체험의 읽기로 구분하

고 다음의 <표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25)

읽기 방법 내 용

이미지로 읽기  변증법적 도시이미지 읽기

흔적으로 읽기  산책자로서의 도시 바라보기

체험으로 읽기  일상과 일상경험 분석하기

<표 2> 벤야민의 도시읽기 방법

첫째, 이미지로 읽기다. 벤야민은 이미지로 사유함으로서 도시 공간을 읽고자 하였다. 기술복제

시대를 예견한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에 작용하는 이미지의 힘에 주목하였다. 벤야민은 시각 예술 

분야에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미지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미지들이 기술적 재생산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도시이미지를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도시

이미지 읽기이다. 변증법적 도시이미지 읽기는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면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말한

다. 현재의 시선에서 과거의 도시를 바라보며, 과거의 시선에서 현재의 도시를 바라본다.

둘째, 흔적으로 읽기다. 관상학자로서 흔적 읽기는 도시의 산책자가 되는 것이다. 산책자의 시선

은 흔적을 따라간다. 흔적을 읽는 주체, 즉 산책자의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흔적은 흔적 읽

기를 통해 가시화된다. 흔적 읽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흔적 읽기의 결과 보다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흔적은 일종의 매개체로서 우리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발견된 

흔적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흔적은 관찰자의 눈에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적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며 또 의미가 생성

되는 것이다.26)

셋째, 체험으로 읽기다. 벤야민은 대도시의 많은 것들을 새로운 지각의 체험을 가능케 하는 장소

로 파악했다.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 대한 관심과 대도시라는 공간에서의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벤야민은 주시했다. 󰡔파사젠베르크󰡕에서 벤야민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는, 즉 그 자체

가 인간에게 놀이 공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와 대중의 관계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하

였다. 벤야민은 ‘일상’과 ‘일상의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대도시의 일상적인 현상과 일상에 

24) 상게서, pp.24-25.

25) 박규현, 전게논문, pp.9-12.(내용을 보완, 첨가하여 재작성)

26) 심혜련, “도시공간 읽기의 방법론으로서의 흔적 읽기,” 시대와 철학, 제23권, 제2호(2012),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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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이 바로 분석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 책은 파사주, 유행, 쇼핑몰, 거리의 모습, 조명, 사

진, 광고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것들로 36개의 항목을 구성한다.27)

4. 선행연구

벤야민의 󰡔파사주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지만, 그 중 벤야민의 사상을 도시와 연결지

어 고찰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심혜련28)은 도시 공간을 하나의 문화적 기억과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발터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도시 인상학

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과 도시공간에 남겨진 흔적 그리고 이를 읽는 산책자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한 이미지의 존재방식과 이미지를 수용하기 그리고 이미지를 매개하는 매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

였다.

임우재29)는 본인의 작업을 통해 상실되기 쉬운 도시의 기억을 기록해보고자 했고, 이를 통해 도

시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역사적인 경험, 공간에 서려 있는 기억 등을 반추하고자 했으며, 박규

현30)은 벤야민의 다공성(Porosity)이론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읽는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 유광흠 등31)은 건축․도시공간 기록물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말숙32)은 재개발지역의 도

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기록물 유형 및 기록화 방식, 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민속, 생활사, 지역 아카이브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상 아카이브의 연구로 심성보33)는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행위들의 총체인 일상이 남긴 

흔적의 의미와 이것을 아카이빙하는 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았고, 함한희34)는 생활사를 위한 

기초자료수집의 중요성과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심층적인 문화기술로서의 생활사

를 서술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발터 벤야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독해와 기록 방법을 살펴보고, 사례로 제시된 

도시아카이브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아카이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7) 심혜련, 전게논문, pp.233-234.

28) 심혜련, 전게논문, pp.225-250.

29) 임우재, 임우재, 전게논문, pp.1-67.

30) 박규현, 전게논문, pp.1-65.

31) 유광흠 등, 전게서, pp.1-185.

32) 전말숙, 재개발지역 도시 아카이브의 모형 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12).

33) 심성보, “일상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국제한국학연구, 제5권(2011). pp.73-92.

34) 함한희, “생활사 연구와 아카이브의 활용,” 영남학, 제14호(2008).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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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아카이브 사례와 󰡔파사주 프로젝트󰡕의 적용

이 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아카이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서 살펴보았던 벤야민의 

도시읽기의 방법인 이미지ㆍ흔적ㆍ체험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

을 위해 문헌자료와 웹페이지 조사를 통해 가장 유사한 사례로 미국 시애틀의 ’Urban Archives’, 

일본 카나가와 대학 21세기 COE프로그램 중 하나인 ‘조계와 아시아’, 영국 버밍엄시의‘Connecting 

Histories’가 선정되었다(<표 3> 참조).

국가 아카이브 명칭 대상 내용 도시읽기방법

미국 Urban Archives 도시의 시각적 경관
눈에 띄지 않거나, 없어질 것 같은 일상의 도
시텍스트 조명

이미지로 읽기

일본 租界とアジア
중국 상해의 1930년대 

일본 조계지
일본인이 살고 있던 당시 실태와 현재의 흔
적 비교

흔적으로 읽기

영국
Connecting 
Histories

영국 버밍험 내 다양한 
커뮤니티들

버밍험의 다양한 커뮤니티 역사에 대한 기록 체험으로 읽기

<표 3> 도시아카이브 사례

이와 같은 도시아카이브들이 선정된 이유는 이들이 벤야민의 도시읽기방법이 나타내고 있는 특

징들을 각각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외의 도시아카이브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국내에

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아카이브들에 대해 그들 앞으로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함이다.

1. 미국 시애틀(Seattle)의 도시아카이브35)

가. 개요

도시 아카이브(Urban Archives)프로젝트는 2003년 도시 환경, 민속지, 시각커뮤니케이션 등에 

관심을 갖은 워싱턴 대학 정보학과 커뮤니케이션학 석사과정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도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제도적 수집정책에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던 일시적인 예술품이 주요 관심사였

다. 도시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시애틀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일상의 이미지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시각적 경관, 즉 낙서, 유령 사인(ghost signs), 오래된 건축

물, 공공 도로표지판 등 다수의 텍스트를 조직화할 수 있는 카테고리 리스트를 만들었다.

35) 전말숙, 전게논문,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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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징

도시 아카이브는 개방형 홈페이지36)로 구축되어 개인이 홈페이지에 기록물을 올리는 것이 자유

롭기 때문에, 제도적 요소, 디지털 기술, 협동적/대화적 교육법 등의 병합을 통해, 문화유물/데이타

를 (재)표현하거나, 혹은 해석을 통해 도시 공간에 대해 다의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미지 정보, 메타데이터, 디지털 이미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워싱턴 대학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장서를 이용하여 도시아카이브 콜렉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콜렉션별 종류 및 종수는 <표 4>와 같다.

콜렉션 종류 종수 내용

문화유산 안내
(Electric Signs)

30 유서 깊고 동시대적인 간판, 표지

정원예술
(Yard Art)

32 개인 마당에 표출된 장식품, 예술작품 또는 정치적 사인 등 포함

유령사인과 벽화
(Ghost Signs & Painted Walls)

55 오래된 광고 이미지와 건물 외부 벽화

시애틀 전경
(Seattle Views)

427
시애틀의 특정 이벤트와 장소 포함. 하부 콜렉션은 특히 시애틀 관련 
이미지 부속

지시 라벨
(Hand Styles)

70 작품의 저작자나 제작자를 지시하는 태그나 라벨

창
(Windows)

62 채색된 창문과 창문 장식

<표 4> 시애틀 도시 아카이브의 콜렉션별 종류 및 종수

2. 조계와 아시아

가. 개요

2002년도부터 문부과학성이 시작한 "21세기 COE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연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대학 지원책이며, 대학원 박사 과정을 가진 대학이 그 대상에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경쟁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카나가와 대학 대학원 역사 민속 자료학 연구과와 일본 상민 문화 연구소, 외국

어 대학원 중국 언어문화 전공이 더해져, 학제적으로 연구 사업을 전개하는 구상이었다. 지금까지

의 문화 연구는 문자로 기록된 사건에 독점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 특징

프로그램은 (1)희귀, (2)신체 기법, (3)환경·경관의 3 가지로 구성하여 각각의 사건에 대해 자료

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 자료를 축적하고 축적 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신하는 것을 목적으

36) Urban Archive. <http://urbanarchives.org> [cited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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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계와 아시아 데이터베이스

로 하였다. 또한 각각 몇 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 조직은 

다음 <표 5>와 같다.

주제 과제명

희귀 자료의 체계화와 
정보 발신 

“다중 언어 버전 그림 두루마리의 일본 상민 생활 그림 상환”의 편찬 간행 
“일본 근세·근대 생활 그림 상환”의 편찬 

‘동아시아 생활 그림 상환’의 편찬 

신체 기법과 감성의 
자료화 및 체계화 

신체 기법의 비교 연구 
공구와 인간행동의 관계 분석 

환경과 경관의 
자료화 및 체계화 

경관의 시계열적 연구 
환경 인식과 그 변천 연구 

환경에 각인 된 인간 활동과 재해의 흔적 해독 

통합 정보 발신 

실험 전시 
고급 직업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실험 전시

이론 총괄 연구 

<표 5> 카나가와 대학 21 세기 COE 프로그램 과제

이 중 ‘조계와 아시아’37)는 중국 상해의 1930년대 일본 조계지를 대상으로 가로, 공장, 부설일본

인 사택, 중국인노동자주택 등 일본인이 살고 있던 당시의 실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의 흔

37) 조계와 아시아 데이터베이스. <http://www.himoji.jp/database/db05> [cited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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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담고 있다. 자료로는 사진과 도면, 문자자료, 인터뷰 등이 있다. 

검색화면에서는 도면을 클릭하여 해당지역의 모습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 있으며, 

건축물의 위치, 건설년대, 설계자, 건축 면적, 연면적, 건물 동수, 호수 등의 정보까지 표시된다.

3. Connecting Histories

가. 개요

‘Connecting Histories’38)는 버밍엄 시티 아카이브(Birmingham City Archives)의 주도로 버밍

엄대학교의 교육대학, 워윅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의 사회학과, 흑인의 과거와 버밍엄의 

미래 그룹(Black Pasts, Birmingham Futures group)과 협력하여 2005년 2월에 시작하여 2007년 

7월에 마무리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1)버밍엄시에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역사

에 대한 문서와 사진 제공, 2)각기 다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아카이빙하는데 

지원, 3)지역사회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에 활용하는데 지원하는데 있다. 

나. 특징

구축된 아카이브의 카테고리로는 크게 컬렉션, 교육, 전시, 지침, 버밍엄 스토리, 검색, 당신의 앨

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의 특징은 <표 6>과 같다.

카테고리명 특징

컬렉션
(collections)

버밍엄시 내 개인, 커뮤니티, 장소 등에 관해 사진과 설명을 수록

교육
(learning)

버밍엄 사회 역사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교육 패키지

전시
(exhibitions)

버밍엄 도시 이야기와 지도의 수록, 커뮤니티와 사진 등의 전시

지침
(guidance)

아카이브 기반 프로젝트의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조언

버밍엄 스토리
(birmingham stories)

온라인 연구가이드와 연습문제를 이용하여 도시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컬렉션 제공

검색
(search)

사람, 장소 및 테마목록에서 검색하거나 미디어 시대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고급검색을 수행

당신의 앨범
(your album)

자신의 기록(웹사이트 내 사진이나 기사)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공

<표 6> ‘Connecting Histories’의 카테고리

38) Connecting Histories.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project.asp> [cited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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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onnecting Histories’의 특징은 공공아카이브가 주관한 사업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 제공하였으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록의 수집 및 관리에 참여하였다. 특히 기록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병행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시민 아키비스트(Archivist) 양성을 중시하

였다.39)

4. 시사점과 도시아카이브 모형

이상과 같이 살펴본 아카이브들은 벤야민의 도시읽기 방법이 적용되어진 유사한 사례들이다. 이

와 같은 도시아카이브 사례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진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도시 전체의 경관이나 주요 건축물의 모습이 아

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이야기와 특징을 찾아내어 기록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사

실적인 기록은 도시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

의 전체적인 경관이나 주요 건축물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이 친숙한 이미지나 장소의 

기록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소장자료의 수집․활용에 있어서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게 도시 기록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접 기록을 구축하고 제공받음으로서 도시의 정체성

을 살리고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였다. 구축된 아카이브를 토대로 시민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애정을 가지며, 각자가 도시의 역사의 수호자로써 아키비스트(Archivist)가 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구축․활용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도시 내 기관이

나 대학, 단체 등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물적․인적 지원체계를 제공받고 있다. 이는  정보 공유 

차원뿐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해당 도시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이 각각의 아카이브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벤야민의 도시읽기 방법을 도시아카이브에 접

목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형이 나타난다.

39)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권(201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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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사주 프로젝트가 적용된 도시아카이브 모형

도시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시아카이브의 자료로 

구축되어지게 된다. 이미지로 읽기에서는 사진, 도면, 지도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도시안의 여러 

형태의 시각이미지들을 포함하는 아카이브의 작업이 필요하다. 흔적으로 읽기에서는 과거 사건이

나 그 사건이 이루어졌던 장소(공간)으로 나타나며, 장소의 보존과 복원이 필요하다. 체험으로 읽

기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구술자료와 시대상을 나타내는 영화나 문학 등의 예술작품으

로 나타난다. 

이상의 세 가지의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 자료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서비스한다.

다음은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와 필자가 적용한 ‘Urban Archives’, ‘租界とアジア’, 

‘Connecting Histories’들의 특징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도시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가 갖춰야 할 내용들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Ⅳ. 도시아카이브의 방향과 적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아카이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아카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편향적으로 치우쳐있는 소장기록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국외의 도시아카

이브 사례 분석과 제시된 모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내 도시아카이브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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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놓치기 쉬운 사진자료의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진은 메시지다. 메시

지는 소통의 수단이며 내재된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한다. 사진은, 문자 그대로 현실을 

재현하며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사실을 검증한다.40) 도시를 기록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미지에 관한 아카이브다. 도시의 경관이나 건축 등을 사진에 담아 기록에 

남기는 작업이 바로 사진자료들이다. 벤야민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익숙함에 간과되고 무시되

었던 것들,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적인 것들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의 기록의 세상은 현대 도시의 

건축물, 공간, 거리에서 펼쳐지는 삶, 도시 거주민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였다. 이것은 

벤야민의 저작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들이며, 그 주제들이 벤야민의 도시 기록에 담겨져 있었다.41) 

또한 놓치기 쉬운 부분을 기록해 놓음으로서 도시의 홍보와 역사자료연구, 관광가이드맵 제공, 도

시계획의 자료 등의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 뿐 아니라 기록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구

술자료, 영화, 문학작품 등-의 활용 또한 필요하다.

둘째, 도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 내 기록의 수집․생산은 

해당 도시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도시민은 기록물 생산자와 제공자들이 되어 

스스로 기록을 수집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벤야민은 스스로 도시 

인상학자인 산책자가 되어서 도시의 흔적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서술한다. 그는 각각의 도시 흔적

을 통해 그리고 이에 대한 기억을 통해 도시의 성격과 특징을 묘사하였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민들의 아카이브는 도시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사회적, 정책적 문제의

식의 함양의 도구로서 나타내어진다. 이를 위해 개인의 기억들을 기록할 수 있는 참여형 아카이브

가 필요하며, 각각의 자료들을 네트워크화하여 그 시대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자원을 기록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 거점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 아키비스트(archvist)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일상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은 다분히 ‘하찮아 보이고’, ‘자질구레한’일들의 

연속이다.42) 국내에는 총체적인 형태로 구축되어있는 일상 아카이브즈가 아직 없다. 비록 주로 구

술자료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생활세계 연구 자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산발적이고 특수

한 목적 아래 구축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삶의 기록들인 일상자료들 대부분은 산일되

고 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43) 곽건홍(2011)은 ‘거시적’ 국가 아카이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록과 더불어 아카이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떻게 아카이브 문화를 창

출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고,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인 ‘일상아

40) 김민경, 사진아카이브의 표상체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2001), p.19.

41) 박규현, 전게논문, pp.7-8.

42) 함한희, 전게논문, p.11.

43) 심성보, 전게논문,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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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브’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과거의 생활을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체험적 자료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안의 동성애자, 외국인 이

주 노동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의 소수자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정착한 

터전위에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제공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Ⅴ. 결 론

자연과 문화, 현대와 신화가 얽힌 변증법적 의미 공간으로 대도시를 역사적 기억의 모델과 연관

시켰던 발터 벤야민은 대도시를 사회적 공간인 도시에 미적인 공간으로 보고 특히, 파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대도시공간의 사회적, 미적 성격에 대해 연구했다.44)

이 연구에서는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를 고찰하여 그 안에서 벤야민이 공간과 시간의 차원

에서 도시를 어떻게 읽고 주제, 역사적 인물, 사회적 유형, 문화적 대상물 등을 기록하였는지에 대

해 조사하고 또한 적용되어진 유사한 도시아카이브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첫째, 사진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의 이야기와 특

징을 찾아내어 기록하였다. 둘째, 일반 시민들에게 도시 기록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접 

기록을 구축하고 제공받음으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였다. 셋

째, 도시 내 기관이나 대학, 단체 등의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물적․인적 지원체계를 제공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아카이브의 모형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방향으로 놓치

기 쉬운 사진자료의 보존 및 적극적인 활용, 도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아카이브와 일상 아카

이브 구축의 필요를 제시하였다.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기억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게 해주는 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할 때 아카이브는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

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는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기록문화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벤야민이 남기고 떠나간 그의 작업을 도시공간의 이해와 도시아카이

브의 연결 도구로서 이용하여 앞으로의 도시아카이브에 있어서 폭넓은 이해와 기록방법으로 남길 

기대한다.

44) 고나영, 축적된 시간과 장소로서의 도시 공간 이미지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부, 

2012),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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